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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PL ] '기성용 3 0분'  스완지, 맨유와 1-1 무승부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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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서울=뉴시스】김태규 기자 = 기성용(23·스완지시티)이 30분 가량을 소화한 가운데 소속팀 스완지시티가 맨체스터유나이티드

와 무승부를 거뒀다. 

 기성용은 23일 오후 10시30분(한국시간) 영국 스완지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유와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

그(EPL) 2012~2013시즌 18라운드에서 후반 17분 교체 출전했다. 소속팀 스완지시티는 1-1 무승부를 거뒀다. 

 후반 17분 리언 브리턴을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은 기성용은 포백 수비진 앞에 선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소화했다. 1-1 팽팽

한 무승부 상황에서 투입된 기성용은 타이트한 압박으로 팀이 비기는 데 일조했다. 

 기성용은 맨유가 파상 공세를 펼치는 상황 속에서 수비 역할에 치중하느라 공격적인 움직임은 보이지는 못했다. 하지만 중원

에서 패스 플레이로 적절하게 템포를 조정하며 제 역할은 톡톡히 했다.  

 맨유가 전반 15분에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일방적인 분위기를 가져가는 듯 했다. 전반 15분 코너킥 상황에서 로빈 판 페르시가

왼발로 붙여준 것을 잘라 들어가던 에브라가 머리에 맞혀 선제골을 뽑았다. 키가 큰 비디치를 막는데 집중했던 스완지시티 수

비진의 허점을 에브라가 역이용했다. 

 하지만 스완지시티는 무너지지 않았다. 전반전에 동점골을 터뜨리며 균형을 맞췄다. 주인공은 미추였다. 미추는 전반 28분 절

묘한 위치 선정 능력으로 동점골을 뽑았다. 리그 13호 골로 판 페르시(12골)를 따돌리고 득점 선두로 올라섰다. 

 박스 오른쪽 빈 공간을 파고들던 조너선 데 구즈만이 강력한 슈팅을 날렸고 골키퍼 데 헤아가 걷어냈지만 쇄도하던 미추의 발

끝에 걸렸다. 

 승리가 필요한 맨유는 후반전 들어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. 전반전 볼 점유율 54%-46%로 스완지시티가 주도했지만 후반전

36분께는 맨유가 68%-32%로 흐름을 잡았다. 



 맨유는 후반 17분 발렌시아를 빼고 하비에르 에르난데스를, 후반 32분 웨인 루니 대신 긱스를 투입하며 공격진의 변화를 줬

다.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. 

 스완지시티는 후반 17분 리언 브리턴을 빼고 기성용을 투입시켰고 후반 23분에는 데 구즈만 대신 루크 무어를 교체 투입해 수

비 밸런스를 맞췄다. 

 하지만 주도권은 계속 맨유가 가져갔다. 맨유는 후반 26분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마이클 캐릭이 감각적인 헤딩 슈팅을 날

렸지만 골대를 맞고 굴절됐다. 스완지시티로서는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었다. 

 2분 뒤 맨유는 혼전 상황에서 판 페르시와 애슐리 영이 빈 골문을 향해 결정적인 두 번의 슈팅을 날렸지만 스완지시티의 수비

진이 몸을 날려 막아냈다. 

 스완지시티는 남은 시간 사력을 다해 맨유를 막아세웠다. 결국 경기는 1-1 무승부로 종료됐다. 

 홈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긴 스완지시티는 6승6무6패(승점 24)로 11위 자리를 그대로 유지했다. 하지만 최근 2연패의 흐

름에서 맨유를 상대로 무승부를 챙기며 쉬어가는 계기를 만들었다. 오는 27일 최하위 레딩전을 앞두고 자신감을 찾았다. 

 반면 맨유는 올 시즌 첫 무승부를 기록했다. 하지만 14승1무3패(승점 43)로 여전히 리그 선두다. 2위 맨체스터시티(11승6무

1패·승점 39)와의 격차는 승점 4로 벌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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